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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논의되고 이해되어 왔는지를 파악하

고, 나아가 추후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학회지 6개(상담학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인간이해, 초등상

담연구,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에 출판된 38편의 논문을 연구의 기초사항,

연구 주제, 연구 대상자,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관련 논문은 연도별로 대략 1~2편이 발간되었다. 둘째, 분석 대상인 6개 학회지 중 5

개의 장애인 관련 논문 편수가 해당 학회지에서 출판된 전체 논문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이 있는 비장애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적은 편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양한 ㅇ

연구 방법론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추후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서의 장애인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장애인, 연구동향, 장애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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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낯설게 느끼

는 집단 중 하나로,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은

자신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 아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김

진영, 남진열, 2005). 자신과 장애인 사이에 명

백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다수 비장애인

의 인식과는 달리, 모든 장애인의 삶의 모습

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경도의

청각 장애가 있지만 보청기 등의 보조 장치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청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

적 기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약물 복

용 등으로 일상생활을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다.

비장애인은 장애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

는 타인의 경험이라고 여기지만(류승연, 2018),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예비 장애인”(류승연, 2018, p. 128)”이라는 말

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비장애인을 “the temporarily body-abled(일시적으

로 장애가 없는 몸을 가진 사람)”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의 80% 이상이 후천적

으로 발생한 장애인데, 예기치 못한 순간의

사고나 신체적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중증 질

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우리에게, 그리

고 우리의 가족 누군가에게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이나 배제

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에게도 비장

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에 기초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

정되었고, 이후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었다(유동철, 2011). 2008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

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개

선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실제로 2017년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4년

실태조사보다 감소하였다(오욱찬, 2018). 그러

나 장애인 실태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이 여

전히 장애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은 존재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수치는 2014년과 비

교했을 때 감소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반

된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단위에서 경

험하는 불이익이나 차별은 크게 줄었다 하더

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적 인식 및 분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취업 장면에서의

어려움이나 장애인의 경제적 지위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장애인고용

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중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40% 미만이며, 그중

정규직은 35%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 실태

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따르면 장애인 중

15%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 가

정에 해당하며, 장애인 중 60%가 자신의 경

제 상태가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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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도 엿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나 부정적인 인식을 담지 않는 방

향으로 ‘장애자’, ‘장애우’ 등의 단어를 거쳐,

현재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관점이나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해 특정 장애를 지칭하는 일부 용어

를 개정하는 노력(조현병, 지적장애인 등) 등

을 해 오기도 했다(안성희, 2020). 이와 같은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용어 역시 장애인에

대한 앞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이해

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정체성 중심 언어

(identity first language)로 장애가 한 사람의 정

체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

은 정체성 중심 언어의 사용은 한 개인의 정

체성을 장애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북미권 및 유럽에서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람 중심 언어’를 사용한

다.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장애인을 지칭할

때 ‘a person with disability(직역하면 장애를 가

진 사람)’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단어는 장애가

개인이 가진 여러 특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now, 2007). 캐나다 정부 역시

‘people with dis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장하면서 장애는 특정 활동을

하기 어렵게(혹은 못 하게) 하는 요인일 뿐이

라고 밝히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3).

사람 중심 언어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

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요인

(인지능력, 경제 상황, 가족의 지지 등)에 따라

개인의 삶의 모습이나 장애에 영향을 받는 정

도가 다르다는 개별성에 대한 강조 역시 포함

되어 있다(Dunn & Andrews, 2015). 유사한 맥

락에서 미국심리학회는 학술 출판물(논문, 저

서 등)에 어떤 집단이나 대상을 일컬을 때 최

대한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연구일 경우,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경우

에는 연구 결과를 장애인 전체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각 장애를 가

진 사람’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 등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장애인을 치료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장애를 개인이 지닌 하나의 특성으로 바라보

는 다양성 모델(Diversity Model)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Altman, 2001). 다양성 모델에서

는 장애가 인종이나 성적 지향처럼 개인의 고

유한 문화적 경험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예

를 들면, 성소수자의 경우 그 안에서 다양한

하위 집단이 존재하고 하위집단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성소

수자가 경험하지 않는 고유한 경험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

는 집단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 역시 비장애인이라면 하지

않는 고유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

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며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Artman & Daniels, 2010).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

이나 결혼이주여성처럼 주류와는 다른 정체성

과 고유한 문화를 지닌 소수 집단 중 하나인

것이다. 이는 장애를 하나의 고유한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상담심리학 분야 내

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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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기조와도 연결되어 있다(Foley-Nicpon

& Lee, 2012).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다문화상담

은 인종,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

적 배경 등 내담자 개인이 지닌 고유하고 다

양한 정체성이 상담 장면에서 고려되어야 한

다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역시 상담자가 만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소

수자 중 하나로 이해되므로 상담자가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내

담자가 장애로 인해 어떤 영향을 이해받는지

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Dunn & Andrews,

2015). 다만, 미국에서도 장애인 상담은 재활

상담(Rehabilitation Counseling)의 고유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Foley-Nicpon & Lee, 2012), 미국

내의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

지하는데도 불구하고(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상담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다문

화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활상담자뿐

아니라 모든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Smart & Smart, 2006). 이와 같

은 흐름을 반영하여 미국심리학회에서는 2012

년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평가와 개입

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Assessment of and

Intervention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장애인

인구 규모는 전체인구의 약 5%로, 미국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적지 않

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미국의 사례와 유사

하게 장애인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재활

상담(Rehabilitation Counseling) 영역에서만 이루

어졌고, 상담심리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이은진, 2020). 그러나 재활상담만으

로 장애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나 욕구

가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재활상담의 목적은 장애나 재해 등

으로 중증도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기 때문에(Robertson & Brown, 1992), 국내 재

활상담은 직업 및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활상담과는 별개로 장애인은 자신

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내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상담 서비

스 역시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구성원이 아

닌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차별 및 배제를 경험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

등을 경험할 때 장애인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는 커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삶의

다양한 장면(대인관계, 연애, 결혼, 취업 등)

에서 경험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유발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

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안성희, 2020; 이

은진, 2020). 실제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요 호소 문제와 상담 활동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성경희와 최성열(2020)의 연구에 따르

면, 청각장애인이 상담에서 다루고 싶은 주요

호소문제는 성격 문제, 부부 문제, 자녀교육

및 양육 문제 등으로 장애와는 무관한 주제들

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

도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상담 서비스의 종류나 상담자의 전

문성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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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외모나 행동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고, 또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

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경험 및 어려움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장애

인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수 있

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최근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 내담자와의 상담에 대한 관심

및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안성희, 2020; 이은진, 2020), 이와

같은 관점이 대두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

화인 것으로 보인다(Foley-Nicpon & Lee, 2012).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서야 다문화상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상담심리학 분

야에서, 장애인 상담에 대한 상담심리학 분야

의 준비도 및 역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탐색

된 바조차 없을 만큼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 내담자에 대한 준비도의 수준을 학술

적인 정보의 양 및 다양성 수준 그리고 학문

적 깊이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유

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사회복지학 분야에

서도 장애(인)와 관련된 연구물을 분석하고 추

후 연구 방향성 및 과제를 논의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김경미와 김미옥(2006)은 학

술진흥재단에 등재되고 주 전공이 사회복지학

인 학술지 9개에 실린 장애관련 논문을 분석

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이 장애인 복지 정책 및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탐

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 장애인복지

법에 포함된 15종의 장애 중 정신장애를 제외

한 14종의 장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이론적 경향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학

술지에서 장애와 관련된 연구는 전체의 약 7%

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의 주제 면에서도 장애

일반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로 세부 장애 영역

별 특성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김경미

와 김미옥(2006)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활성화와 장애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연

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장애(인)를 주제로 한 개관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종

합연구(김진숙, 2015)가 유일하다. 그러나, 해

당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경험을 심도있게 이해하려는 목적을 두

고 수행된 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른

점이 있다. 오히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상담심리학 분야의 장

애(인) 관련 논문의 개관 연구를 예시로 들 수

있다(Foley- Nicpon & Lee, 2012; Woo, Goo, &

Lee, 2016).

Foley-Nicpon과 Lee(2012)는 미국의 주요 상

담심리학 학술지 5개(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에 실린

장애 및 장애인과 관련된 논문 55편을 분석하

였다. 해당 연구의 연구자들은 상담심리학 관

련 학술지 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가 주

제, 방법론, 논의되는 방식 등에서 어떤 경향

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관

연구보다는 경험적 연구(empirical)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정 장애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

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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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적

다는 점과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개념화하

면서도 다른 정체성(인종, 성별, 사회계층) 등

과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탐색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비교적 최근

에 수행된 Woo 등(2016)의 연구는 미국 상담

학회에 속한 학회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2003

년부터 2013년까지 출판된 장애 관련 연구를

개관하였다. Woo 등(2016)은 다문화 상담역량

및 다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

담 분야에서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인종, 성

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과는 달리

다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10년간의

연구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oley와 Lee(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Woo

등(2016)도 장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Woo 등(2016)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유럽계 미국인(백인)

임을 지적하면서 소수민족의 목소리가 반영하

는 방향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의 장애인과

관련한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떤 경향

성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장애(인)를 접근하는 방식

을 점검하고 추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상담심리

학 분야 학술지로 한정하여 장애인 관련 연구

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장애인 관련 연

구는 재활 상담이나 특수 교육 등 장애인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술적 관심 및

논의의 다양성 수준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결

정하기 위해 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주요 학회지에 실린 장애인 관련 연구를 개

관한 선행연구(Foley-Nicpon & Lee, 2012) 및 장

애인 관련 주제로 진행된 국내 개관 연구를

검토하였다(김동일 외, 2009; 박재국, 이미숙,

2001; 정명선, 이경준, 2012). Foley-Nicpon과 Lee

의 연구(2012)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미국 장

애인 교육 개선법에 규정된 장애를 기준으로

해당 장애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김동일 외(2009)는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흐름을 분석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

습장애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읽기장애, 수

학장애 등을 주제어로 사용하여 검색된 문헌

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인복지법

에 규정된 15가지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신

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

루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장애인 당사

자 및 관련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

다. 또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장애

인에 대한 개관 연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학회

지에서 학술지가 발간되기 시작한 1979년 5

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의견이

나 논평, 보고서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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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선정 과정

본 연구에서 포함할 문헌의 범위를 확정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분석 대

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kiss.

kstudy.com),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지명 및 발간기

관명에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포함된 학술

지를 검색하였다. 총 65개의 학술지가 검색되

었고 그 중 데이터베이스별로 중복된 학술지

17개를 제외하고, KCI에 등재되지 않은 학회

지(미등록 및 등재후보 포함) 39개를 제외하

였다.

일차적으로 선택된 9개의 학술지 중, 특정

종교에 기반한 학회지 3개, 사회복지 분야의

학회지 1개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학회지명에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된

학회지가 없는지를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인간이해’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회지는 총

6개로, 상담학연구, 인간이해, 청소년상담연구,

초등상담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이다.

둘째, 각 학회지에서 발간한 논문 전편이

실려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15가지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

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장애*’를

주요어로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19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셋째, 본 연구자는 검색된 192편의 초록 및

세부 내용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준에 부

그림 1. 문헌선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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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의 객

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학술지에 개관연구

를 출판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생 1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법령에

의해 지정된 장애 중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을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제로 진행된 연구만을 분

석대상에 포함했으며,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

하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주제(예: 주의력 결핍 장애, 성격 장애

등)를 다룬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와 외부평정자 두 명이 독립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고, 각각의 연구

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포함’,

‘검토’, ‘불포함’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와

외부평정자는 각각 1차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서로의 분류 결과를 비교한 후 모두 ‘제외’로

표시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51편

의 연구가 제외되었다. 151편의 연구 대부분

이 임상적 의미의 장애(예: 불안장애)나 ‘장애

요인’ 등 ‘장애’라는 단어는 포함되었지만, 장

애인이나 본 연구에서 포함기준으로 두고 있

는 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연구였다.

남은 41편의 연구 중 1차 분류 결과가 연구

자와 외부평정자의 의견이 불일치한 연구가 4

편이었고, 4편 모두 제목이나 초록으로는 연

구대상자의 특성이나 장애의 종류를 쉽게 특

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와 외부 평정

자는 4편의 논문 전문을 검토한 후 2차 분류

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논문 38편을 분석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평정 절차

본 연구자는 선정된 논문을 어떻게 분석하

미국상담학회 내

학술지에서의 장애

관련 연구 동향

(Woo 등., 2016)

미국 상담심리

학술지에서의 장애

관련 연구 동향

(Foley-Nicpon &

Lee, 2012)

사회복지학

학술지에서의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

(김경미, 김미옥, 2006)

본 연구

기초

사항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자 수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별 연구물 수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별 연구물 수,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

대상

장애인 당사자(일반),

장애인 당사자

(장애 종류별),

장애인 가족,

장애인 상담을

하는 상담자

장애인 당사자(일반),

장애인 당사자

(장애 종류별)

장애인 당사자,

가족, 조직,

사회환경, 기타

장애인 당사자(일반),

장애인 당사자

(장애 종류별),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연구

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기타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척도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표 1. 연구물 분류기준 및 세부 사항



박정은 /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 589 -

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

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첫째, 특정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장애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선

행연구(김경미, 김미옥, 2006; Foley-Nicpon &

Lee, 2012; Woo et al., 2016)를 참고하여, 본 연

구에서 선정된 연구를 분류할 기준을 마련하

였다(표 1 참고). 둘째, 표 1에 언급된 선행연

구에서 더 범위를 확장하여 장애 관련된 주제

의 연구를 개관한 선행연구(김동일 외, 2009;

박재국, 이미숙, 2001)까지 참고하여 연구 주

제 분류 방식을 결정하였다. 학습장애 개관

연구를 제외하면(김동일 외, 2009),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미리 연구 주제 분류를 정하기보

다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의 주제를 모

두 살펴본 이후, 공통되는 주제별로 범주화하

는 작업을 통해 연구 주제를 분류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Foley-Nicpon과 Lee의 연구나

김경미와 김미옥의 연구(2006)는 참고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먼저 선정된 연

구의 주제를 모두 열거하고 그 이후 공통되는

주제끼리 묶는 방식을 선택하되, 그 과정에서

기존 선행연구의 주제 분류를 일부 참고하였

다(표 2 참고). 학습장애(김동일 외, 2009)나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박재국, 이미숙,

2001)의 주제분류는 해당 개념의 특성, 진단,

관련 요인, 처치 및 개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담학 분야에서의 장애인에 관한 연구

를 개관한 Woo 등(2016)의 연구는 장애인 당

미국상담학회 내

학술지에서의

장애 관련 연구 동향

(Woo et al., 2016)

학습장애 개관

(김동일 외, 2009)

장애인 삶의 질에 관한

개관

(박재국, 이미숙, 2001)

본 연구

분류1

진로 관련

(예: 취업, 진로 신념,

직업 만족도)

학습장애 특성
장애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소
장애인 진로 및 취업

분류2 장애 진단 및 평가
학습장애 진단 판별,

정의

장애인의 삶의 질

수준 평가
장애인 학업

분류3
장애에 대한

적응 및 수용

학습장애의

생물학적 요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장애인 심리특성

분류4
장애인 상담

개입 및 전략

학습장애 중재,

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과

정책 개발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

분류5
장애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학습장애 출현율,

역학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분류6
장애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

표 2. 연구주제 분류 및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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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적응, 장애인 상담 기법, 상담자 훈련

등 상담 및 심리 관련 관련된 주제가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본 개관 연구의 목적이 상담심리학 내에서

의 장애인 관련 연구가 무엇을 주제로 이루어

졌는지,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를 밝히는 것인 만큼, 연구자는 다음의 순서

로 각 연구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자는 먼저 각 논문의 초록 및 세부 내용을 검

토하여 연구 방법을 양적, 질적, 혼합, 그리고

문헌연구(conceptual) 중 하나로 코딩하였다. 둘

째, 연구주제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석대상

으로 선정된 연구의 주제를 하나씩 검토한 후

에 비슷한 주제의 연구끼리 분류했다. 비슷한

주제의 연구끼리 분류한 후에는, 공통적인 특

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유형들로 범주화하였

다. 범주화 작업을 마친 후, 동일 범주 내에

속한 연구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 연구들은 다시 하위 범주를 만들어 분류

했다. 셋째, 각 연구의 연구 대상은 크게 장애

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었다.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15개의 장애 범주 중 하나로

코딩하고, 15개의 장애 범주 어디에도 해당하

지 않는 연구는 ‘장애인 일반’으로 코딩하였

다. 비장애인 대상 연구는, 비장애인 일반에

관한 연구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둔 비장애

인 가족에 대한 연구로 하위분류하였다.

연구자는 1차 분류한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론 분류 범주 중 새로

운 범주가 필요한지 혹은 불필요한 범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출판연도

에 따른 연구 빈도와 학술지별 논문 편수를

파악하였다.

감수자

본 연구자는 상담심리학 분야에서의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과정 및 분류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담 전

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자는 감수

자에게 연구물을 검색하는 기준과 과정, 그리

고 선정된 연구물을 분석하는 과정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받았

다. 감수자에게 받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 참고한 개관 선행연구의 어

떤 기준들을 참고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

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에 대한 타당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 주

제 분류 시,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기술이 추

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주제가 ‘심리

특성’으로 분류된 경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

에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어떤 논문이 해당 주제로 분류되었는

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법 및 결과를 기

술하였다.

결 과

기초사항

발행연도별 논문 수

장애인 관련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발행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

다. 1980년에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가 ‘인간이

해’에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부

터는 매해 1~2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박정은 /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 591 -

발행 추이를 5개년씩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5편(13.16%),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1편(28.94%)이 발행되었

으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4편

(36.84%), 20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7편

(18.42%)이 발행되었다.

학회지별 발간 동향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학술지 6개의 장애

인 관련 논문 발표 경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포함된 대다수(61%)의 논문은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이었으나, 학회지에

서 출간된 총 편수 대비 포함 논문 비율은

4%로 한국아동심리치료지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아동심리치료지를 제외하

면 나머지 5개 학회지의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체 발간된 논문의 1% 내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별 동향

38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한 결

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의 연구대상

학회지명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 편수 (~2019)

학회지에서 출간된

총 논문 편수 (~2019)

포함된 논문 편수/

총 논문 편수

상담학연구 23(61%) 2022 1%

인간이해 2(5%) 202 1%

청소년상담연구 0(0%) 446 0%

초등상담연구 1(2%) 218 0.5%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6%) 889 0.7%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6(16%) 142 4%

표 3. 학회지별 논문 편수

그림 2. 연도별 총 발행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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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

과,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18편, 비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20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

진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이었

다.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총

11편으로, 그 중 지체장애가 4편, 자폐장애 3

편, 뇌병변장애 1편, 언어 장애 1편, 청각 장

애 1편, 지적 장애 1편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편 중 15편은 장

애인 가족을 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2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1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

이었다.

연구방법별 동향

총 3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방법을 분

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것

처럼, 전체 38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 논문이

연구

대상

비장애인: 20편

(52.6%)

장애인: 18편

(47.4%)

장애인의

가족
기타

장애인

일반

자폐

장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편수 15 5 7 3 4 1 1 1 1

% 39.5 13.1 18.4 7.9 10.5 2.6 2.6 2.6 2.6

표 4. 연구대상자별 연구 논문 수

방법론 분석방법론 편수 (비율)

양적

(23)

기술통계 1 (2.6%)

요인분석 2 (5.3%)

다변인간 관계분석 8 (21.1%)

집단 평균차이 분석

(예: t검정, 일원분산분석)
12 (31.6%)

질적

(12)

현상학 4 (10.5%)

합의적 질적 연구 1 (2.6%)

근거이론 2 (5.3%)

사례연구 4 (10.5%)

메타연구 1 (2.6%)

문헌연구 (3) 3 (7.9%)

표 5. 연구방법별 연구 논문 수



박정은 /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 593 -

23편(60.5%)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는 12

편(31.6%)이었다. 문헌연구는 3편(7.9%)으로 가

장 적게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연구 방법론

을 사용한 혼합 연구는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헌연구는 특정한 주

제 및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

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연구로, 분석 대

상 논문 중에서는 상담자가 청각장애를 가진

내담자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 및 관점을 제

시한 배진희(2003)의 연구와 장애학생 통합교

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단계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한 송현종(2005)의 연구 등이 있었다.

연구주제별 발간 동향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는 표 6과 같다.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를 가진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16편(42.11%)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에 관한 연

구가 10편(26.3%), 장애인 학업 4편(10.5%), 그

리고 장애인 심리 특성 3편(7.9%), 장애인 진

로와 취업 3편(7.9%),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

의 인식 연구 2편(5.3%)이 뒤를 이었다.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

는 장애를 가진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로 총 16편이다.

그중에서도, 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의 장

애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및 스트레스(김미라,

정남운, 2015; 김윤희, 김진숙, 2014; 박춘희,

이지연, 2011; 이숙자, 오수성, 2006; 임성욱,

이숙자, 2008)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긍정적 의미부

여를 하고, 심리적 적응을 할 수 있는지(김미

례, 오명자, 오익수, 허승준, 2008; 장은희, 정

영숙, 2011; 조성은, 홍경자, 이명자, 2004) 등

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에 대한 선행연구 10편 중 4편(김영란, 2009;

김윤희, 김진숙, 2014; 김진숙, 2015; 이숙자,

오수성, 2006)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어머

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그 외에 발달이 나

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괄하여 일컫는다(발달

장애인법, 2015).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

머니가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선행연

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

니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인

지했을 때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점차 자신이

장애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는지를 고민하고 수용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인지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거나 타

인에게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윤희, 김

진숙, 2014; 김진숙, 2015).

나머지 6편 중 3편의 연구는 장애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 및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장애 자

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돌봄 만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거나(장은희, 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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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제목 1저자(년도)

장애인 학업

(4)

장애 학생

통합교육 (2)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상담교사의 준비와 역할수행 실태

분석
송현종(2008)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송현종(2005)

장애인

대학생활 (2)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이은진(2011)

대학상담 :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최지영(2009)

장애인 진로와

취업 (3)

취업 (2)

장애 대학생용 취업준비도검사 타당화 연구 김동일(2012)

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비장애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동일(2011)

진로 (1)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유훈(2015)

장애인 심리

특성 (3)

청각장애 내담자들 간의 다양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배진희(2003)

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임성욱(2008)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수인(2014)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 (10)

자폐 장애

아동의

소통능력 향상

(3)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동물보조 놀이치료 사례 연구 김양순(2005)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패키지가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의 자기관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김영준(2014)

자폐장애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자기표현을 위한 비지시적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심은지(2009)

자존감

향상 (3)

역동적 집단상담이 지체장애인의 자존감과 지각된 상담효과

요인에 미치는 영향: 비장애인과 비교
박윤자(2003)

부부관계증진 상담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 부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원요한(2004)

영상매체를 활용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뇌병변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정민(2017)

기타 (4)

언어장애아의 진단과 치료방안을 위한 일모형 강문희(1980)

자폐성 아동 학습 프로그램 LPDAC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지능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여문환(2010)

발달장애아를 위한 표현예술과 놀이중심의 통합적인 심리치료

사례 연구
이정숙(2010)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지속성에 관한 연구 조현재(2002)

표 6. 연구주제별 논문 (괄호 안은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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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제목 1저자(년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2)

장애인 이해 수업을 통한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고찰
박미란(2009)

특수아 상담교과 수강을 통한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이주영(2018)

장애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

(16)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수용

및 적응 과정

(10)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합직전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김미라(2006)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oday: APT)이 장애아

어머니의 자기격려와 자기낙담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김미례(2008)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발달장애아 가정의 어머니

공감능력 증진과 비장애자녀의 행동문제개선 효과
김영란(2009)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과정 김윤희(2014)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김진숙(2015)

초기부적응도식과 장애학생 어머니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박춘희(2011)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가시화 실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정혜(2018)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이숙자(2006)

장애아 어머니의 긍정적 의미부여와 심리적 안녕감,돌봄

만족과의 관계
장은희(2011)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심리적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
조성은(2004)

비장애인 형제

자매의 경험 및

심리적 적응 (2)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김다혜(2016)

중증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로 살아감에 대한 질적 연구 류수민(2015)

기타 (4)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
강효경(2012)

Effects of Psychoeducation using the HeartMath™ system on stress

and wellness for Korea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명화숙(2014)

장애학생 부모의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박춘희(2012)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왕영선(2013)

표 6. 연구주제별 논문 (괄호 안은 논문 편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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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가족의 돌봄의 역할과 양상이 달라지는

시점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도 있었다(김미

라, 정남운, 2006).

장애가 있는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김다혜, 한재

희, 2016; 류수민, 한영주, 2015).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에 대한 선행연구 2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는

유년기부터 강한 책임감으로 형제를 돌보고

가족에 대한 관심이 장애형제에게 치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장애형제는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장애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

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는 장애형제의 존재 역시 자신의 삶의 한 부

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을

주제로 한 연구는 10편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폐 장애 아동의 소통능력 향상 연구가 3편,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

다. 자폐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자폐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기표현(심은

지, 이정숙, 2009), 자기관리(김영준, 도명애,

2014)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 등이 있었다.

두 연구 모두 미술치료(심은지, 이정숙, 2009)

나 만화캐릭터 활용한 상황 이야기(김영준, 도

명애, 2014) 등 언어가 아닌 다른 매체를 활용

하였다.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연구는 3편 모두 장

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상담이 장애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박윤

자, 김정희, 2003), 예술치료가 뇌병변장애인의

자존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정민, 김수

지, 천성문, 2017),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 부부의 자존감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원요한, 천성문, 윤치연, 이영순,

2004)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초등교육, 대학생활, 진로, 취업 등 생

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는데, 장애인 학업 및 교육에 대한

연구가 4편,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연구가 3편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업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도(송현종, 2005, 송현

종, 2008)와 장애인의 대학생활 적응(이은진,

유성경, 2011; 최지영, 2009)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장애인의 취업 및 진로준비에 관한

연구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의 취업준비도(김

동일, 신재현, 김원호, 이기정, 손지영, 2012;

김동일, 이기정, 김원호, 신재현, 2011) 및 진

로준비행동(유훈, 김계현, 2015)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나

정신건강을 탐색한 연구는 3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및

문화(배진희, 2003),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삶의 질 간의 관계(임성욱, 이숙자,

2008), 신체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비장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정수인, 오인수,

2014)을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

선에 대한 연구는 2편이었는데, 2편 모두 장

애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업이나 교

육을 제공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연구였다. 다만 박미란

(2009)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한편, 이주영과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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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의 연구는 상담 전공 학부생의 인식 변

화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상담자 및 상담심리

분야에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연구의 경향을 분석함

으로써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 추후 연구 과제 및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

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연도별 장애인 관련 논문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 한 해에 1~2편의 논문만이 발표

되었고, 2011년에 4편이 발표된 것이 최다 편

수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나

논의 부족(안성희, 2020)을 반영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다른 소수

자 집단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현상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주요 학회지 5개에 출판된 장애인 연구

는 전체 출판된 논문 편수의 3% 미만에 불과

했다(Foley-Nicpon & Lee, 2012; Woo et al.,

2016).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대표하는 학회에

서 발간하는 학회지가 학문의 현 상태를 반영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조성호, 2003), 상담심리

학 분야에서 장애인의 존재는 소외되고 배제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논의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이 하나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 집단으

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행

스럽게도 최근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의하는 의학적 모델에

서 벗어나, 장애인을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회문

화적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안성희, 2020). 이

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상담심리 분야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

담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내담자의 한 명으

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적극적으로 갖

춰나갈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지닌 하나의 조

건으로 보되, 사회 다수를 구성하는 비장애인

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수자로 보는 다문화적

관점의 상담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Middleton, Rollins와 Harley

(1999)는 다문화주의와 문화의 정의를 제시하

고 장애인 역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소수

자이면서 차별과 맞서 싸우는 하나의 집단

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Olkin(2007)은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모두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장애가 각각의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

로 질문하고 평가해야 하며, 내담자가 지닌

강점, 자원 등을 파악하고 강화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는 접근법(Disability Affirmative

Therapy)을 제안하기도 했다. Rivas와 Hill

(2017)은 장애가 있는 내담자를 상담한 상담자

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를 수행했는데, 대

부분의 참여자가 장애를 하나의 결핍으로 보

거나 의학적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상담자 훈련 및 교육을 통

해 상담자가 장애를 개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문화적, 맥락적(contextual) 요소로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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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내 상담

심리 분야에서도 ‘장애’ 자체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별 분포를 보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보다 장애인 가족을 둔 비

장애인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애인

자녀나 형제의 존재가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

이 고유한 경험을 하는 요인이 되는 것과 연

관 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

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온전히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은 여러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비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자녀나 형제에게 물

리적, 경제적 돌봄을 제공하게 되고, 그런 과

정에서 개인 내적으로 고유한 감정이나 심리

적응 과정도 거치게 된다.

장애를 가진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

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중

에서는 어머니, 그리고 장애의 종류 중에서는

발달 장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활발한 연

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스

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김진숙, 2015). 한편, 발달 장애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둔 비장애인 가족에 대한 편중된

연구 경향은 발달장애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

로 보인다. 발달 장애는 외모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지만, 전 생애에 걸쳐 타인의 보

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장애 유형 중 하나

이다(김진숙, 2015). 따라서,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존재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가족 전체의 역동이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

향이 클 수 있다(김진숙, 2015).

가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장애를 가

지고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바라보는

타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전혜인, 2009).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문

제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

족 전체로 확장해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

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축적된 연구가 일부 장애에만 국

한되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돕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장애의 종류를 구

분하지 않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가진 가족

집단 전체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그중 대다수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상

세하게 밝히지 않아서 해당 연구의 결과가 대

표성을 갖기 어렵다. 앞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언급했지만, 장애의 종류에 따라 개인이 겪는

고유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나 도움, 심리적응의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에는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지체 장애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연

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것도 추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다. 장애인 관련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부족

에 이어,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이나 주제로

한 연구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어떤 소수자 집단이든 그 집단 내에는 다양성

과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배진희, 2003),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장애 관련 요인(장애의

종류, 장애의 정도, 장애 발현 시기) 그리고

개인 내·외적인 요인(성별, 학력, 가족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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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

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하위집단에 속한 개

인의 경험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삶의 경험은 여

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김경미

와 김미옥(2006)은 사회복지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분석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별도로 분류해서 살펴봤는데 이는 여성 장애

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

되거나(임채영, 배화옥, 2011), 출산이나 양육

등의 경험 등 남성과 다른 고유한 경험을 갖

게 될 가능성이 높아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복

지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도 장애인 일반에 대한 연구

의 활성화 못지않게, 장애를 가진 사람 중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상담 서비스가 더 필

요한 집단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

다. 즉,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단위의 접근

과 개인 단위의 접근이 모두 요구된다(Reeve,

2002).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을 모집할 때는 연구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된 국외 선행연

구 2편에서도 연구대상이 하나의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

영하는 방향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

다고 제시하면서 연구대상자 모집시 인종, 민

족, 성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한 바 있다(Foley-Nicpon & Lee, 2012; Woo et

al., 2016).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모집

시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등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내에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

보를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일반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

으로 적은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상담

심리학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집단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장

애인의 대인관계나 부부관계, 자존감 등을 향

상시키는 연구들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

적 개입의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 효

과성 연구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

요가 있다. 다만, 개인상담 장면에서의 장애인

내담자의 경험이나 장애인 상담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병행된다면 상

담자들이 장애인 내담자에 대한 준비도를 높

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 대해 상담심리

학 분야에 종사하는 상담자가 얼마나 준비되

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국 상담심

리학회와 상담학회의 윤리강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담자는 ‘장애’를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

하지 않고,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

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탐색 되지 않았다. 특히, 우

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시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권선

진, 2004)을 고려하면 상담자 역시 사회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자의 태도는 장애를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 전반 그리고 상담의 효

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탐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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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장애가 주요 호소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장애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거나, 장애로 인해 그들

의 잠재력을 낮게 평가한다면 내담자는 존중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고 신뢰 관계 형성

이나 상담의 효과도 얻기 어려울 수 있다(안

성희, 2020; 이은진, 2020).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김성희, 신현기, 2017)에 따르

면, 상담자는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목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만나는

상담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조언이 ‘치료

로 연결하기’였는데(김성희, 신현기, 2017), 물

론 지적 장애라는 장애의 종류의 특성에 기반

한 조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담자들이 잠

재적 내담자 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혹은 특정 장애에

대해 상담자가 가진 인식이 편견이나 고정관

념에 영향을 받고 있진 않은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상담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

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필수적으로 연구된다(Vash & Crewe, 2004).

장애를 가진 내담자가 상담자 집단이나 상

담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내담자가 상담

심리학계에서 비가시화 되고 있는 이유가 단

순히 상담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의 수

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실

제로 장애인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

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신현기,

2017; 이은진, 2020). 그렇다면, 장애인의 상담

접근성이 낮거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상

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연구 방법별로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질적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양적연구를 살펴보면, 요인분석,

즉 척도의 개발이나 타당화에 대한 연구가 매

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담 심리학 분야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척도가 장애인 집단에도 동

일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상담

실제에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박승

민, 2012) 앞으로 상담자가 장애인 내담자에게

근거기반적(evidence-based) 상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론, 기법,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질적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상학적 방법(4편), 사례연구(4편), 근거이론(2

편), 합의적 질적 연구(1편) 등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주제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질적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대학

생의 대학생활 적응,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비장애가족의 경험, 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적

응 과정 등으로 시간을 두고 개인이 경험하는

현상이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정해진 변인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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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개인의 경험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보여준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장애인 관련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

인 만큼 질적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장애인 및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추후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할 만한 변인들에 대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에 실린 선행연구의 내용과 주제를 체

계적으로 검토 및 종합하여 장애인 연구의 현

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 방향

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

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던 38편은 상대적으

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거나 분석하기에 충

분한 숫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 연구

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

에 타 분야의 학술지에 실린 출판물은 포함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애인을 주요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제로 하는

‘재활상담’과 같은 학회지에는 장애인을 이해

할 수 있는 학술적인 내용 및 정보가 양과 질

적인 면에서 모두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타 분야이지만 학계 간의 연계성이 있다

고 고려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장애인 내담

자를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주제의 논문들에

대한 개관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풍부한 논

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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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nalysis examined how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discussed and understood in th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ield. Research o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topics were reviewed. The analysis

included 38 articles published in six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s, focusing on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research topics, participants, and methodologies. The analysis found that in five out of the six

journals, less than 1% of articles published were related to disabilities. Of note, the frequency of articles

about the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relatively high when compared to

other topics. Despite the limited quantity of studie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various methodologies were

used across these stud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highlights the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ield, including research on various sub-group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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